목회자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편지

2003년 1월 6일 제151호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국제제자훈련원을 사랑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86년 3월 첫 번째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의 문을 열면서 시작된 저희 국제제자훈련원은 2003년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는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많은 단체가 있지만 영혼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성취해나가기 위해 국제제자훈련원은 2003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역에 보다 중점을 두고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1. 건강한 목회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강한 제자훈련 목회현장 모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변화되기 원하며 배우려고 애쓰는 목회현장에는 목회전반에 걸쳐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회건강을 이뤄가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객관화된 목회현장 진단과 전문화된 컨설팅, 다양한 목회현장의 노하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2. 체험의 현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사역의 노하우를 머리가 아닌 몸에 새길 수 있도록 체험의 현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론에 머물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역이 되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3. 디지털사역과 출판사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과 목회현장의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infrastructure)로서 디지털사역과 출판사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목회현장의 필요를 나누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4. 전문사역자와 전문단체들과 연계(Network)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의 전문사역자와 전문단체와의 연계(Network)를 통해 수준높은 목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단체 연합(CEN)의 활동과 새들백 설교세미나는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꼬집어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2003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와 사역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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